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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곁 34년”...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 시상

- ‘간호사의 날’ 맞아 의료현장 헌신 기리는 다채로운 기념행사 개최
- 코로나19 대응부터 산재환자 직업복귀 지원까지 환자 중심 간호 실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365일 24시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행사를 20일 공단 대전병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
하는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 중심 간호 실천과 산재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병원 김시영 간호사가 ‘2026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을 
수상했다.

  김시영 간호사는 1992년 입사 이후 34년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긴박한 
의료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간호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파견
근무를 자원해 백신접종 전담과 확진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의료 최전선
에서 헌신했다.



  또한, 산재환자의 조기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학제 협진 
기반의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힘써왔으며, 병동 수간호사로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끄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간호사는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된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의 아픔을 따뜻
하게 보듬는 간호사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공단병원이 환자 중심 재활의 글로벌 
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며, “공단병원은 앞으로도 산재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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